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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objective of this survey was to examine students’ perception of the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in colleg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using student standardized patients.

Methods : Colleg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tudents who completed the first-semester clinical practice 
education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and they participated in a survey asking questions about the following 
matters: satisfaction with CPX, self-evaluation, difficulties experienced during the CPX course, level of prior 
knowledge of clinical practice education, and usefulness of and intimacy with Student Standardized Patients 
(SSP).

Results : Satisfaction with CPX was calculated to be 4.10 (5 being the perfect score), and self-evaluation of 
CPX was calculated to be 4.12. The subjects chose physical examination as the most difficult item relating to 
CPX. 80.5% responded positively to the question relating to diverse experiences in practice education, and 52.8% 
responded positively to the question relating to prior knowledge of diverse standardized patients. 55.6% responded 
positively to the question relating to performance proficiency of SSP, 63.9% responded positively to the 
question relating to usefulness of SSP to prepare for CPX, and 69.4% responded positively to the question 
relating to usefulness of SSP in evaluating CPX, and 55.6% responded positively to the questions relating to 
intimacy with SSP.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trong quantitative correlation between prior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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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linical practice education and usefulness of SSP, and that there was a strong quantitative correlation 
between performance proficiency of SSP and usefulness of SSP.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middle- 
level correlation between performance proficiency of SSP and intimacy with SSP, and that there was a middle- 
level quantitative correlation between intimacy with SSP and usefulness of SSP. 

Conclusions : It was confirmed that senior students enrolled in colleg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ere 
mostly satisfied with the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in colleg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using SSP, 
and that usefulness of SSP had a quantitative correlation with prior knowledge of diverse clinical practice 
educations, performance proficiency of SSP, and intimacy with SSP.

Key words : Student Standardized Patients(SSP), Standardized Patients(SP),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CPX), Education of Korean Medicine

I. Introduction

표준화환자(Standardized Patient, SP)는 효율적인 

의학교육을 위해 건강한 사람에게 환자 역할을 훈련 시

켜서 행동하게 만든 모의 환자로서 처음에는 프로그램

화된 환자(Programmed patient)라고 불렀다.1) 표준

화환자를 활용한 실습 교육은 임상 실제와 비슷한 상황

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므로 학생들이 임

상 현장에 잘 적응하고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199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이 표준화환

자 도입을 권고한 이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과 아주대

학교 의과대학은 임상 실습 교육에 연극반 학생과 병원 

간호사를 자체적으로 훈련하여 표준화환자를 사용하였

다.2) 이후 전국 의과대학으로 파급되어 2009년 의사면

허 국가시험에서 임상실기시험으로서 제도화되는 데까

지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간호학과의 경

우, 간호대 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평가에 임상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훈련하여 표준화환자로 활용하고 있

다.3) 표준화환자는 최근 의학, 간호학 등 임상 교육에

서 혁신적인 방법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한의학교육에서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한의학 실습 

교육이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2011년 도입

된 이후, 일부 한의과대학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지만 2020년 현재까지 한의과대학 

전체로 확산한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

학교육 인증기준 KAS2021에서 10개 항목에 대해 표준

화환자를 활용한 CPX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4)

표준화환자는 진료수행시험(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객관구조화진료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등 평가뿐

만 아니라 의사소통 실습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다. 

표준화환자는 환자 연기를 할 때 단지 환자의 병력

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신체 언어, 신체진찰 

소견, 감정적/인격적인 특성까지 잘 나타내야 하며, CPX 

모듈에 따라 개발된 시나리오 등을 통해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는 표준화환자의 경우에

는 고도의 숙련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만, 고도의 감

정 연기를 요구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표준화환자

의 연기나 채점표 완성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문

제가 되지 않으므로 초보자를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 

의과대학에서 CPX의 교육은 주로 임상의학입문 또는 

환자-의사 사회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지만, 학생은 한 

스테이션(station)에서 충분한 시간(보통 20분 이상)을 

표준화환자와 1:1로 만나게 되며 주로 면담만 시행하게 

된다. 학생을 표준화환자로 훈련시켜서 OSCE를 시행

한 연구에서는 2학년을 대상으로 한 OSCE에서 3학년 

학생을 표준화환자로, 4학년 학생을 평가자로 시행하

여 좋은 성과를 거둔 경우도 있다.5)

중의학교육에서 2004년부터 일부 대학에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임상실습 교육이 이루어졌으며6) 의학교

육, 간호학교육과 중의학교육에서 두루 학생표준화환자

(Student Standardized Patient, SSP)를 OSCE 등 

다양한 임상 실습 교육에 사용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음

이 보고되고 있다.7)8)9)

한의학교육에서 화병, 난임에 대한 표준화환자를 활

용한 한의과대학 학생의 진료 및 의사소통 수준을10)11), 

아토피 피부염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을12), 

불면, 피로에 대한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진료수행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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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X)에 대한 학생 만족도13) 등을 연구하였는데, 이런 

연구들은 모두 CPX에서 연극인을 표준화환자로 사용

한 것이다.

지방에 자리 잡은 대학은 한의학뿐만 아니라 간호학

교육에서 표준화환자를 모집, 훈련하는 것이 대도시의 

대학보다 어려운 점이 많으며, 이런 이유로 학생들을 

모의환자로 훈련하여 의사-환자의 역할극으로 대신하

고 있다. 역할극도 학생이 환자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역할극과 표준화환자 면담의 

비용-효과를 비교한 결과 역할극이 적은 비용으로 비

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14)

표준화환자의 자격으로 한의과대학 재학생이 연극인

과 비교하여 연기 능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질병

에 대한 이해는 더 나을 수 있으므로 임상 실습 교육에

서 한의과대학 재학생을 표준화환자로 활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표준화환자(Student Stan- 

dardized Patients, SSP)를 사용한 한의과대학 진료

수행시험(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PX

의 만족도, 자가 평가, CPX 수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 

임상 실습 교육에 대한 사전 지식 정도, SSP의 유용성

과 그와의 친분으로 나누어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고, 

SSP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상관 분석하였다.

한의학교육에서 CPX에 SSP를 활용하는 것은 임상 

실습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

은 종류의 CPX, OSCE의 도입을 촉진하는 데 어느 정

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의학 임상실습을 위한 

시뮬레이션에 SSP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임상실습종합

평가에 적용되는 것 외에, 의사소통, 문제기반학습, 신

체 진찰 등 교육 과정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Ⅱ. Method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20년 9월, 충북 소재 S대학 한의학과 

본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4학년 1학기 임상 

실습 교육 완료 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CPX 

모듈의 임상표현(Clinical Presentation, CP)은 ‘허리

가 아프고 다리가 당겨요(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며, 해

당 임상증례는 흔히 접하는 질병으로서, 한의학적 진단 

근거가 포함된 내용으로 S대학 침구과에서 개발하였

다. 표준화환자 훈련을 위한 시나리오, 채점표와 그에 

관련된 채점기준표, 학생 지시문 등을 포함하여 개발하

였다.

표준화환자는 동일 대학·학과 본과 1~3학년 중 모

집 공고를 내고 자발적으로 지원한 학생을 대상으로 12

명을 선발하였다. 표준화환자를 대상으로 2020년 8월

에 CPX 기본교육을 포함한 시나리오 교육을 10시간, 

훈련을 5시간 시행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 과정에 참여

한 표준화환자는 12명 중 6명이며, CPX 평가는 침구

과 교수가 직접 담당하였고, 표준화환자에 의한 평가는 

시행하지 않았다.

CPX를 수행하기 전에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CPX의 

의의와 방법을 교육하고, 2019년 시행한 침구과 CPX 

동영상을 시청하여 이해를 높였다. CPX 모듈에 사용된 

임상증례, 시나리오를 학습한 뒤 학생표준화환자를 사용

한 CPX를 통해 임상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였다. CPX를 마친 후 평가 결과를 받기 전에 자발적

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지

에 자가기입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은 6개 영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

째 영역은 CPX의 만족도, 필요성, 실습 환경 등에 대

한 인식(5개 문항), 두 번째 영역은 CPX 항목별로 임

상역량 증진과 성취도에 대한 자가 평가(8개 문항), 세 

번째 영역은 CPX 수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중복 허용, 

1개 문항), 네 번째 영역은 다양한 임상 실습 교육에 대

한 사전 지식 정도(2개 문항), 다섯 번째 영역은 SSP에 

대한 연기 숙련도, SSP의 유용성과 그와의 친분(4개 문

항)이다. 설문 문항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첫째부터 

셋째 영역의 설문 문항은 침구과 교수들이 Cho(2015)의 

연구에 사용된 항목과 척도를 검토한 후 수정하여 개발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역은 다양한 실습 교육에 

대한 지식과 SSP와의 친분이 SSP를 사용한 CPX의 유

용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 개발하

였다. 세 번째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조사하였다.

2.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SPS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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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 (%)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Mean

Section 1

Q1 CPX is generally satisfactory.
1

(2.8)
2

(5.6)
7

(19.4)
14

(38.9)
12

(33.3)
3.94

Q2
CPX is essential for students to develop their 
clinical competence of Korean Medicine Doctor 
(KMD).

2
(5.6)

3
(8.3)

6
(16.7)

9
(25.0)

16
(44.4)

3.94

Q3
It needs CPX for more diverse clinical 
presentations (e.g., coughing, headache, 
indigestion, etc) in the future.

1
(2.8)

4
(11.1)

3
(8.3)

10
(27.8)

18
(50.0)

4.11

Q4 CPX evaluation time was appropriate.
1

(2.8)
3

(8.3)
2

(5.6)
13

(36.1)
17

(47.2)
4.17

Q5
The Clinical Skills Center provides an 
appropriate environment for implementing 
CPX.

0
(0.0)

4
(11.1)

1
(2.8)

9
(25.0)

22
(61.1)

4.36

4.10

Table 1. The Perception on the satisfaction of CPX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각 문항에 

대하여 빈도와 평균을 산출하였다. 설문지 문항별 상관

관계는 순서형 척도인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

에 spearman’s rho로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3. 윤리적 문제

본 연구는 세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

았다(SMU-2020-08-003-01). 

Ⅲ. Results

1. 연구대상자 특성

본 연구에는 S대학 본과 4학년 학생 36명이 연구대

상자로 참여하였다. 남성은 23명(63.9%), 여성은 13명

(36.1%)이었고 응답자의 연령은 26.58±3.87세(평균

±표준편차)였다.

2. CPX 자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인식(Q1~Q5)

CPX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5개 문항(Q1~Q5)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문항의 평균은 4.10이었다. 1번 문항

(CPX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의 평균은 3.94± 

0.70로 영역 평균보다 낮았고 긍정 답변(매우 그렇다, 

그렇다)이 72.2%였다. 2번 문항(CPX는 한의사의 임상

역량을 기르는 데 필수적이다)의 평균은 3.94±0.79로 

영역 평균보다 낮았고, 긍정답변은 69.4%였다. 3번 문

항(향후 더 다양한 임상표현(예: 기침, 두통, 소화불량 

등)에 대한 CPX가 필요하다)의 평균은 4.11±0.92로 영

역 평균보다 높았고 긍정답변은 77.8%였다. 4번 문항

(CPX 평가 시간은 적절하였다)의 평균은 4.17±0.92

로 영역 평균보다 높았고 긍정답변은 83.3%였다. 5번 

문항(임상술기센터는 CPX를 시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을 제공한다)는 평균 4.36±1.15로 영역 평균보다 높았

으며 긍정 답변은 전체의 86.1%였다(Table 1).

3. CPX에 대한 학생 자가 평가(Q6~Q13)

CPX에 대한 학생 자가 평가는 8개 문항(Q6~Q13)으

로 구성되어 있다. 8개 문항의 평균은 4.12이었다. 6번 

문항(진료 시작 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의 평

균은 4.33±1.05로 영역 평균보다 높았으며 긍정 답변

(매우 그렇다, 그렇다)이 86.2%였다. 7번 문항(환자의 

문제와 병력, 심리 ‧ 사회적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

할 수 있다)의 평균은 4.11±0.84로 영역 평균과 비슷

하였으며 긍정 답변이 80.6%였다. 8번 문항(언어적 ‧
비언어적 소통 기술로 환자와의 정서를 공감하고 신뢰

를 형성하며 그들과 협력할 수 있다)의 평균은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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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 (%)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Mean

Section 2

Q6
I can create a comfortable atmosphere at the 
start of the treatment.

1
(2.8)

1
(2.8)

3
(8.3)

11
(30.6)

20
(55.6)

4.33

Q7
I can effectively collect a patient’s problem 
and medical history, and psychological and 
social problems, etc.

1
(2.8)

2
(5.6)

4
(11.1)

14
(38.9)

15
(41.7)

4.11

Q8
I can build emotional empathy and trust with 
patients and cooperate with them with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skills.

1
(2.8)

0
(0.0)

7
(19.4)

12
(33.3)

16
(44.4)

4.17

Q9
I can arrange the order of treatment and help 
patients understand and participate in the 
treatment process within a given time.

1
(2.8)

0
(0.0)

5
(13.9)

12
(33.3)

18
(50.0)

4.28

Q10
I can understand the perspective of patients 
and have patient-centered interviews.

1
(2.8)

1
(2.8)

5
(13.9)

15
(41.7)

14
(38.9)

4.11

Q11
I have acquired the necessary skills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needs of patients 
and to provide information for their level.

1
(2.8)

1
(2.8)

8
(22.2)

14
(38.9)

12
(33.3)

3.97

Q12

I can establish a treatment plan in which 
patients and Korean medicine doctor can 
agree by taking into account of the opinion 
and preference of patients.

1
(2.8)

2
(5.6)

5
(13.9)

16
(44.4)

12
(33.3)

4.00

Q13

I can summarize the treatment process, 
organize and explain the treatment plan that 
reflects the additional questions or concerns 
of patients.

1
(2.8)

2
(5.6)

6
(16.7)

15
(41.7)

12
(33.3)

3.97

4.12

Table 2. The Self-evaluation about 8 Themes in the CPX

0.85로 영역 평균보다 높았으며 긍정 답변이 77.7%였

다. 9번 문항(진료 순서를 갖추어 주어진 시간 안에, 

환자가 진료 과정을 이해,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다)의 

평균은 4.278±0.95로 영역 평균보다 높았으며 긍정답

변이 83.3%였다. 10번 문항(환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환자 중심으로 면담할 수 있다)의 평균은 4.11±0.95로 

영역 평균과 비슷하였고 긍정답변은 80.6%였다. 11번 

문항(환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

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였다)의 

평균은 3.97±0.71로 영역 평균보다 낮았으며 긍정답

변은 72.2%였다. 12번 문항(환자의 의견과 선호를 고

려하여, 환자와 한의사가 동의할 수 있는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의 평균은 4.00±0.76으로 영역 평균

보다 낮았으며 긍정답변은 77.7%였다. 13번 문항(진료 

과정을 요약하고, 환자의 추가 질문이나 걱정거리를 반

영한 진료계획을 구성하고 설명할 수 있다)의 평균은 

3.97±0.73으로 영역 평균보다 낮았으며 긍정 답변은 

전체의 75.0%였다(Table 2).

4. 진료수행시험(CPX)에서 어려웠던 

점(Q14) 

이번 조사 결과, 병력청취는 15.4%, 신체검진은 48.7%, 

환자교육은 17.9%, 환자-의사 관계는 17.9% 학생이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Answers* n (%)

History taking process 6 (15.4)

Performed a physical examination 19 (48.7)

Patient Education 7 (17.9)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7 (17.9)

*Duplicated responses

Table 3. The difficulties during the C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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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 (%)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Mean

Section 5

Q15

I have experienced a variety of training 
educations such as role-play,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and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1
(2.8)

3
(8.3)

3
(8.3)

13
(36.1)

16
(44.4)

4.11

Q16

I know that there are various standardized 
patients, including theatrical people, 
experienced nurses, students majoring in 
theater, and students majoring in health care.

4
(11.1)

6
(16.7)

7
(19.4)

11
(30.6)

8
(22.2)

3.36

3.74

Table 4. Prior knowledge of various clinical practice training

No. n (%)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Mean

Section 6

Q17
SSPs played the roles of patients with certain 
symptoms very well.

1
(2.8)

5
(13.9)

10
(27.8)

9
(25.0)

11
(30.6)

3.67

Q18
SSPs were helpful to learn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CPX.

1
(2.8)

3
(8.3)

9
(25.0)

12
(33.3)

11
(30.6)

3.81

Q19
SSPs will be helpful to evaluate clinical practice 
used CPX.

1
(2.8)

5
(13.9)

5
(13.9)

13
(36.1)

12
(33.3)

3.83

Q20 SPPs are acquainted with me.
7

(19.4)
3

(8.3)
6

(16.7)
14

(38.9)
6

(16.7)
3.25

3.77

Table 5. Usefulness and familiarity with SSP 

5. 다양한 임상 실습 교육에 대한 사전 

지식(Q15, Q16)

다양한 임상 실습 교육에 대한 사전 지식 영역은 2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영역 평균은 3.74였다. 15

번 문항(역할극, 객관구조화진료시험(OSCE), 진료수행

시험(CPX) 등 실습 교육을 다양하게 경험하였다)의 평

균은 4.11±1.06로 영역 평균보다 높았고, 긍정 답변은 

80.5%였다. 16번 문항(연극인, 경력 간호사, 연극 전

공 학생, 보건의료 전공 학생 등 다양한 표준화환자가 

있음을 알고 있다)의 평균은 3.36±1.31로 영역 평균보

다 낮았고, 긍정 답변은 52.8%였다(Table 4). 

6. 학생표준화환자(SSP)에 대한 연기 

숙련도, 유용성과 친분(Q17~Q20)

학생 표준화환자에 대한 연기 숙련도, 유용성과 친분 

영역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영역 평균은 3.77

이었다. 17번 문항(학생표준화환자는 특정 증상을 가진 

환자를 잘 연기하였다)의 평균은 3.67±1.15로 영역 평

균보다 낮았고, 긍정 답변은 55.6%였다. 18번 문항(학

생표준화환자는 CPX에 대비할 목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의 평균은 3.81±1.06으로 영역 평균보

다 높았고, 긍정 답변은 63.9%였다. 19번 문항(학생표

준화환자는 CPX에 대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의 

평균은 3.83±1.13으로 영역 평균보다 높았고, 긍정 답

변은 69.4%였다. 20번 문항(학생표준화환자는 나와 친

분이 있다)의 평균은 3.25±1.38로 영역 평균보다 높

았고, 긍정 답변은 55.6%였다(Table 5). 

7. SSP의 영역 내 문항 간 상관관계 

학생표준화환자(SSP)의 연기 숙련도(Q17)와 CPX의 

대비에 도움(Q18)의 상관계수는 0.764, Q17과 CPX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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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Q18 Q19 Q20

Q17
SSPs played the roles of patients with certain 
symptoms very well.

1

Q18
SSPs were helpful to learn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CPX.

.764** 1

Q19
SSPs will be helpful to evaluate clinical 
practice used CPX.

.755** .949** 1

Q20 SPPs are acquainted with me. 0.31 .403* .424* 1

spearman’s rho,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Table 6. Correlation between familiarity and satisfaction with student standardized patients (SSP)

Q15 Q16 Q17 Q18 Q19

Q15

I have experienced a variety of training educations 
such as role-play,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and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1

Q16

I know that there are various standardized patients, 
including theatrical people, experienced nurses, 
students majoring in theater, and students majoring 
in health care.

.557** 1

Q18
SSPs were helpful to learn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CPX.

.609** .619** .764** 1

Q19
SSPs will be helpful to evaluate clinical practice used 
CPX.

.662** .672** .755** .949** 1

spearman’s rho,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Table 7. Correlation between prior knowledge of various clinical practice education and usefulness with SSP

가에 도움(Q19)의 상관계수는 0.755로 강한 양적 상관관

계가 있었다. 학생표준화환자와의 친분(Q20)과 CPX의 

대비에 도움(Q18)의 상관계수는 0.403, Q20과 CPX 

평가에 도움(Q19)의 상관계수는 0.424로 중간 정도

(moderate)의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6). 

8. 다양한 임상 실습 교육에 대한 사전 

지식(Q15, 16)과 SSP의 유용성(Q18, 

19)과의 상관관계

학생표준화환자(SSP)의 유용성(Q18, 19)과 다양한 임

상 실습 교육에 대한 사전 지식(Q15, 16)과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임상실습 경험(Q15)과 CPX 대

비에 도움(Q18)의 상관계수는 0.609, Q15와 CPX 평

가에 도움(Q19)의 상관계수는 0.672로 강한 양적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 다양한 표준화환자가 있음을 알고 있

음(Q16)과 CPX 대비에 도움(Q18)의 상관계수는 0.619, 

0.672로 강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7). 

9. 진료수행시험(CPX)에 대한 기타 의견 

기술

CPX의 시나리오에 대해 더 다양하면 좋겠다, 신체 

진찰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CPX를 

이용한 실습 시간에 대해서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

았지만 한의학교육평가를 위한 임상실습이라는 비판과 

함께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준화환자로서 연

극인 또는 낯선 사람(외부인)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

었다.

CPX와 별도로, 역할극의 경우 파트너에 따라 실습 

내용이 달라지므로 평가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OSCE

에 필요한 진단 기기, 인체 모형 등을 더 많이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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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Ⅳ. Discussion 

보건의료 및 교육정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전달하

기 위한 암기 위주의 전통적 교육 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 교육계 전반에서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

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 수집, 분석, 비판, 종합, 창조

하는 능력, 자기주도적 평생학습 능력, 효율적인 의사

소통 능력, 협동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교육으로 변

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교육계는 이런 

교육을 통한 학습성과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

가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Lee(2000)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의료인의 임상

실행능력을 지식, 기술, 태도 등과 같은 요소로 정의하고, 

1990년대에 이미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실행능력을 적

절히 평가하기 위해 미국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표준화

환자(standardized patient, SP)를 이용한 객관구조화

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과 임상수행시험(Clinical Performance Exa- 

mination, CPX)을 활용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학교육에서 1999년 서울대학교 의

과대학 의학교육실이 표준화환자의 도입을 권고한 이후 

한양대학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연극반 학생과 병원 

간호사를 자체적으로 훈련하여 표준화환자를 임상 실습 

교육에 사용하였고2), 그 이후 전국 의과대학으로 파급

되고, 2009년 의사면허 국가시험 중 하나로 정착하였

다. 치과의사의 면허 국가시험에서 표준화환자를 사용한 

실기시험 제도가 계획되었고15)16) 2020년 4차 모의시험

을 거쳐 2021년 실행을 예고하고 있다.17) 간호학교육에

서는 아직 표준화환자를 사용한 실기시험 제도의 도입

은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간호학과 학생의 임상수행능

력평가에 간호사로서 임상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훈

련하여 표준화환자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3)

표준화환자(SP) 프로그램의 목적은 교육과 평가로 크

게 나눌 수 있지만, 실제 시행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

다.18) 교육 목적의 경우, 의사소통 실습을 위한 의학적 

면담과 구두 피드백, Time in Time out 방법을 통한 의

사소통 실습,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에서 SP의 활용, 신체진찰 방법 교육을 위한 SP 

instructor, 남성비뇨생식기 진찰, 부인과 및 유방 진

찰 SP instructor 등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평

가 목적의 경우, 일반적인 종합시험 성격의 CPX, 기초

과정(임상의학입문) 평가용 실기시험, SP를 이용한 임

상실습 후 평가(다양한 형태의 station 만들기) 등이 개

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의학교육에서 처음으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

학원(이하 부산대 한전원)이 2011년 표준화환자를 활용

한 진료수행시험(CPX)과 객관구조화시험(OSCE)을 시

행하였고, 한의학 진료수행(CPX) 지침, 한의학 임상술

기(OSCE) 지침 등을 의과대학보다 먼저 발간하였다.19) 

2020년 7월 현재 다양한 CPX 모듈을 개발하였지만 표

준화환자를 이용한 CPX를 시행하는 한의과대학(원)은 

13개 중 7곳에 불과하다.

한의학교육에서 참관 위주의 임상실습 형태를 벗어

나 한의사로서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평가 방법

으로서 CPX, OSCE, 역할극20), 의료면담21), PBL22), 

성찰일지23) 등을 도입한 성과가 발표되었지만, 표준화

환자 프로그램은 임상종합평가의 일부 또는 임상실습 

후 부분적인 평가에 적용되는 데 그치고 있다. 

의사실기시험과 간호학교육에서 임상종합평가는 일

반적으로 복수의 OSCE 또는 복수의 CPX 등으로 다단

계 스테이션을 구성하고 있지만,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이미 개발한 OSCE, CPX 모듈이 적지 않으나, 한의학

교육에서 다단계 스테이션을 도입한 대학(원)은 2020

년 현재 한두 곳에 불과하다. 그런 까닭은 임상실습에 

대한 교수자의 부담 증가, 표준화환자 프로그램을 운용

하는 비용 부담 등이 주요한 것으로 추측한다.

한의학교육에서 임상실습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다

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려면, 표준화환자 프로그램을 

CPX와 같은 평가 단계에서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평

가 단계 이전의 교육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용 측면에서 표준화환자를 평가 목적 외에 

다양하게 활용하기 어렵지만, 학생표준화환자는 의과대

학, 간호과대학에서 이미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한의학과 재학생을 표준화환자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

교육에서 임상실습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이루는 목적을 달성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연구팀은 학생표준화환자(Student Stan- 

dardized Patients, SSP)를 사용한 한의과대학 진료

수행시험(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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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X에 참여한 한의학과 4학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CPX에 대한 만족도, 필요성, 실습 환경 등에 대

한 인식, CPX 항목별 자가 평가도, CPX 주요 영역의 

난도, 임상 실습 교육에 대한 사전 지식 정도, SSP에 

대한 만족도 및 SSP와의 친분을 조사하였고, SSP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상관 분석하였다.

CPX 자체의 만족도 영역(Q1~Q5, 항목 5개)의 평균

은 4.10이었다. ‘Q1. CPX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

다.’, ‘Q2. CPX는 한의사의 임상역량을 기르는 데 필

수적이다.’ 항목의 평균은 둘 다 3.94±0.70이고, ‘Q3. 

향후 더 다양한 임상표현(예: 기침, 두통, 소화불량 등)

에 대한 CPX가 필요하다.’ 항목의 평균은 4.11±0.92

이었다. CPX의 평가 시간, 실습 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Q4. CPX 평가 시간은 적절하였다.’ 항목의 평균은 4.17± 

0.92이고, ‘Q5. 임상술기센터는 CPX를 시행하는 데 적

절한 환경을 제공한다.’ 항목의 평균은 4.36±1.15이었

다(Table 1). 향후 다양한 임상 표현에 대한 CPX의 필

요성, CPX의 평가 시간, 실습 환경 항목의 평균은 각

각 전체 평균보다 높았지만, CPX에 대한 전반적인 만

족도, 임상역량 배양의 필수성 항목의 평균은 전체 평

균보다 낮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학생 의견 중 

CPX 도입 배경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측

해 볼 수 있다. 

학생 의견으로 CPX 실습을 더 늘려달라는 의견이 많

았지만 한의학교육평가인증을 의식한 것이라고 비판하

면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CPX를 시행할 모

듈이 점차 늘어날 것이므로 임상실습에 적절한 CPX 

모듈의 종류, 개수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CPX에 대한 학생 자가 평가(Q6~Q13, 항목 8개)에 

대한 전체 평균은 4.12이었다. ‘Q6. 진료 시작 시 편안

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Q7. 환자의 문제와 병력, 

심리 ‧ 사회적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Q8. 언어적 ‧ 비언어적 소통 기술로 환자와의 정서를 공

감하고 신뢰를 형성하며 그들과 협력할 수 있다.’, ‘Q9. 

진료 순서를 갖추어 주어진 시간 안에, 환자가 진료 과

정을 이해,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다.’, ‘Q10. 환자의 관

점을 이해하고 환자 중심으로 면담할 수 있다.’ 항목의 

평균은 각각 전체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하였다. ‘Q11. 

환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

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였다.’, ‘Q12. 

환자의 의견과 선호를 고려하여, 환자와 한의사가 동의

할 수 있는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Q13. 진료 과

정을 요약하고, 환자의 추가 질문이나 걱정거리를 반영

한 진료계획을 구성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항목의 평균

은 각각 전체 평균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Table 2).

S대학의 설문조사에서 CPX에 대한 자가 평가 항목은 

D대학의 선행 연구13)의 틀은 유지한 채 약간의 문구 수

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두 대학에서 각각 시행한 CPX는 

시행 시기(2013년, 2020년), 사용된 임상 표현, 표준

화환자, 경험한 학생, 응시 환경 등 다수의 요인이 다

르므로 단순 비교는 적합하지 않지만, CPX 자가 평가

의 결과 중 어떤 항목의 평균이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는 비교할 수 있다.

CPX에 대한 자가 평가(Q6~Q13, 항목 8개)에서 소

통 기술(Q8), 진료 순서(Q9), 환자 중심 면담(Q10) 항

목의 평균은 S대학과 D대학 둘 다 전체 평균보다 높거

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환자 요구에 응대(Q11), 치료

계획 수립(Q12), 진료 과정 요약(Q13) 항목의 평균은 

S대학과 D대학 둘 다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서 8

개 항목 중 6개 항목에 대한 두 대학의 방향성이 일치

함을 알 수 있다.

편안한 분위기 조성(Q6), 병력 청취(Q7) 항목에 대

해 S대학의 학생들은 다른 항목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한 

데 반해 D대학의 학생들은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으나, D

대학은 본과3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2개 모듈 각 1회) 시행하고 연극인을 표준화환자로 사

용하였으며, S대학은 본과4학년 1학기 임상실습을 마

친 학생을 대상으로 CPX를 시행하고 한의과대학 재학

생을 표준화환자로 사용한 점이 달랐다. 또한 편안한 분

위기 조성(Q6) 항목의 평균(4.33)이 다른 항목보다 가

장 높은 점으로 보아, S대학 본과4학년 학생들은 학생

표준화환자와 대면할 때 낯설지 않아서 편안한 분위기

를 더 잘 조성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진료수행시험(CPX)에서 어려웠던 점(Q14)에서 병력

청취는 15.4%, 신체검진은 48.7%, 환자교육은 17.9%, 

환자-의사 관계는 17.9% 학생이 어려움을 느낀 것으

로 분석되었다(Table 3). 이로써 임상실습에서 신체검진

에 대한 교육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임상 실습 교육에 대한 사전 지식(Q15~16)

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Q15. 역할극, 객관구조화

진료시험(OSCE), 진료수행시험(CPX) 등 실습 교육을 

다양하게 경험하였다.’ 항목은 전체의 80.5%가 긍정적

으로 답하였고, ‘Q16. 연극인, 경력 간호사, 연극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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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보건의료 전공 학생 등 다양한 표준화환자가 있

음을 알고 있다.’ 항목은 전체의 52.8%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Table 4). 이로써 S대학의 본과4학년 학생은 

다양한 임상실습 교육을 경험하는 데 비해 표준화환자

의 다양성과 같은 임상실습 교육방법에 대한 지식은 상

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학생표준화환자에 대한 연기 숙련도(Q17), 유용성(Q18 

~19)과 친분(Q20)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Q17. 학

생표준화환자는 특정 증상을 가진 환자를 잘 연기하였

다.’ 항목은 전체의 55.6%가, ‘Q18. 학생 표준화 환자는 

CPX에 대비할 목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항목은 전체의 63.9%가, ‘Q19. 학생표준화환자는 CPX에 

대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항목은 전체의 69.4%

가, ‘Q20. 학생표준화환자는 나와 친분이 있다.’ 항목은 

전체의 55.6%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Table 5). 이로

써 S대학의 본과4학년 학생은 SSP의 연기 숙련도를 

높게 평가하지는 않지만, CPX의 습득, 평가에 대한 도

움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SSP의 영역 내 문항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SSP

의 연기 숙련도(Q17)와 유용성(Q18~19) 즉 CPX의 연

습, 평가에 대한 도움 사이에 강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

지만, SSP의 연기 숙련도(Q17)와 SSP와의 친분(Q20) 

사이에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SSP와의 친

분(Q20)과 유용성(Q18~19) 사이에 중간 정도의 양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6). SSP의 연기 숙련도와 

SSP의 유용성의 상관관계는 SSP의 교육과 훈련의 중

요함을 시사하며, 향후 CPX 습득, 평가에서 교육과 훈련

의 질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SSP를 사용한 CPX

가 공정한 평가가 되려면, SSP와의 친분이 그들의 연

기 숙련도, 유용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다양한 임상 실습 교육에 대한 사전 지식(Q15, 16)

과 SSP의 유용성(Q18, Q19) 사이에 강한 양적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Table 7).

SSP를 사용한 한의과대학 CPX에 대한 학생의 인식 

결과는 향후 더 많은 종류의 CPX, OSCE 등을 개발 ‧
시행할 필요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임상실

습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의사소통, 문제기반학

습, 신체 진찰 등 다양한 교육에서 SSP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

가 1개 한의과대학 본과4학년 재학생(36명)으로 구성

되어 있고, 1개의 모듈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다른 한

의과대학에서는 학생표준화환자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한의대학생들, 모든 CPX 모듈로 일반

화할 수 없다. 둘째, 학생표준화환자를 사용한 CPX이므

로 환자-의사 관계(Pateint-Physician Interaction, 

PPI)에 대한 표준화환자의 평가를 포함하지 않았고 표

준화환자의 피드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학생표

준화환자를 사용한 CPX가 평가 목적보다는 교육 목적

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셋째, CPX 평가 결과를 본과

4학년 재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사되었다. 

SSP가 CPX 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Q19)은 CPX 

결과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제한점은 향후 전국 한의과대학(원)에서 학생

표준화환자를 임상실습 평가 또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PX

의 표준화환자로 연극인을 사용하는 것과 재학생을 사

용하는 것을 비교하여 재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추

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한의학교육에 적합한 임상실습 

교육과 평가 방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4학년 1학기 임상 실습 교육 과정을 마친 

한의학과 본과 4학년 학생 36명 전원을 대상으로 학생

표준화환자(Student Standardized Patients, SSP)를 

사용한 한의과대학 진료수행시험(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표준화환자는 동일 대학·학과 본과 1~3학년 중 자

원한 학생을 대상으로 12명을 선발하여 CPX 기본교육

을 포함한 시나리오 교육, 훈련을 시행하였고, 본 연구 

과정에 참여한 표준화환자는 12명 중 6명이며, CPX 

평가는 침구과 교수가 직접 담당하였고, 표준화환자에 

의한 평가는 시행하지 않았다.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CPX 수행 전 CPX의 의의와 

방법을 교육하고 침구과 CPX 동영상을 시청하여 이해

를 높였다. CPX 모듈에 사용된 임상증례, 시나리오를 

학습한 뒤 학생표준화환자를 사용한 CPX를 통해 임상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였다. CPX를 마친 

후 평가 결과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

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CP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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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자가 평가, CPX 수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 임

상 실습 교육에 대한 사전 지식 정도, SSP의 유용성과 

그와의 친분으로 나누어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고, SSP

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상관 분석하였다.

1. CPX에 자체에 대한 만족도 영역(항목 5개)의 전

체 평균은 4.10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CPX

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한의사 임상역량 배양

의 필수성은 각각 3.94점, 향후 더 다양한 임상

표현에 대한 CPX 모듈 개발의 필요성은 4.11점, 

평가 시간의 적절성은 4.17점, 임상술기센터 등 

환경 만족도는 4.36점이었다. 다양한 임상 표현

에 대한 CPX의 필요성, 평가 시간, 실습 환경 항

목의 평균은 각각 전체 평균보다 높았지만, CPX

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임상역량 배양의 필수

성 항목의 평균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2. CPX에 대한 학생 자가 평가 영역(항목 8개)의 전

체 평균은 4.12점으로 나타났다. 진료 시작 시 편

안한 분위기 조성, 환자의 문제와 병력, 심리 ‧ 사
회적 문제 등의 효과적 수집, 환자와의 정서 공감

과 신뢰 형성, 진료 순서, 환자 중심의 면담 등 

항목의 평균은 각각 전체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

하지만, 환자의 요구 파악, 치료계획 수립, 진료 

과정의 요약과 추가 질문 등 항목의 평균은 각각 

전체 평균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3. CPX에서 어려웠던 점에서 병력청취는 15.4%, 신

체검진은 48.7%, 환자교육은 17.9%, 환자-의사 

관계는 17.9% 학생이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분석

되었다.

4. 다양한 임상 실습 교육에 대한 사전 지식 영역에

서 실습 교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은 80.5%가 긍

정적으로 답하였고, 다양한 표준화환자에 대한 

사전 지식은 52.8%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5. SSP의 연기 숙련도에 55.6%가, CPX의 대비에 

대한 SSP의 유용성에 63.9%가, CPX 평가에 대

한 SSP의 유용성에 69.4%가, SSP의 친분에 

55.6%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6. 다양한 임상 실습 교육에 대한 사전 지식과 SSP

의 유용성(CPX의 습득, 평가) 사이에 강한 양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SSP의 연기 숙련도와 유용

성 사이에 강한 양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SSP

의 연기 숙련도와 SSP와의 친분 사이에 중간 정

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SSP와의 친분과 유용

성 사이에 중간 정도의 양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CPX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3.94점으로 높

을 뿐만 아니라, SSP가 CPX의 대비와 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각각 63.9%, 69.4%로 나타난 

점으로 볼 때, 임상 실습 평가뿐만 아니라 임상 실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용도로 SSP를 활용

할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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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① 병력 청취               ② 신체 검진                 ③ 환자 교육                 ④ 환자-의사의 관계(PPI)

No.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1 CPX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 □ □ □ □
02 CPX는 한의사의 임상역량을 기르는 데 필수적이다. □ □ □ □ □
03 향후 더 다양한 임상표현(예: 기침, 두통, 소화불량 등)에 대한 CPX가 필요하다. □ □ □ □ □
04 CPX 평가 시간은 적절하였다. □ □ □ □ □
05 임상술기센터는 CPX를 시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 □ □ □ □ □
06 진료 시작 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 □ □ □ □
07 환자의 문제와 병력, 심리 ․ 사회적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 □ □ □ □
08 언어적 ‧ 비언어적 소통 기술로 환자와의 정서 공감과 신뢰를 형성하고 그들과 협력할 수 있다. □ □ □ □ □
09

진료 순서를 갖추어 주어진 시간 안에, 환자가 진료 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다.

□ □ □ □ □
10 환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환자 중심으로 면담할 수 있다. □ □ □ □ □
11

환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였다.

□ □ □ □ □

12
환자의 의견과 선호를 고려하여, 환자와 한의사가 동의할 수 있는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 □ □

13
진료 과정을 요약하고, 환자의 추가 질문이나 걱정거리를 반영한 진료계획을 구성하고 
설명할 수 있다.

□ □ □ □ □

15
역할극, 객관구조화진료시험(OSCE), 진료수행시험(CPX) 등 실습 교육을 다양하게 
경험하였다.

□ □ □ □ □

16
연극인, 경력 간호사, 연극 전공 학생, 보건의료 전공 학생 등 다양한 표준화 환자가 
있음을 알고 있다.

□ □ □ □ □
17 학생 표준화 환자는 특정 증상을 가진 환자를 잘 연기하였다. □ □ □ □ □
18 학생 표준화 환자는 CPX에 대비할 목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 □ □ □
19 학생 표준화 환자는 CPX를 사용한 임상실습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 □ □ □ □
20 학생 표준화 환자는 나와 친분이 있다. □ □ □ □ □

부록 1

학생표준화환자를 사용한 한의과대학 진료수행시험(CPX)에 대한 학생 인식 조사

1. 항목별로 CPX에 대하여 느낀 바를 √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2. 진료수행시험 시 어려웠던 점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복 가능).

3. CPX와 관련하여 건의할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

4.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5. 귀하는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___________년 ________월


